No.18 - 난초묘호덴

난초묘호덴은 동란의 시대였던 남북조 시대(1336~1392)에 요시노에서 살았던 네 명의 천황과 그의 시종들,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1958년에 지어졌습니다. 매년 10월 15일에는 네 천황의 혼을 달래는 법요가 거행됩니다.

난초묘호덴의 본존은 석가여래상입니다. 이 장소는 난초코쿄(南朝皇居, 남조황거)가 있던 곳으로, 석가여래상은 난초코쿄 터에 원래 자리하고 있었던 지쓰조지 절이라는 사원의 본존이었습니다.
